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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어 주부, 학생 등을 위한 좋은 일자리� 
쿠팡 캠프에서 차량으로 상품 수령해 배송하거나 아파트 단지에서 도보 배송 가능� 
추석 피크 시즌 앞두고 특별 프로모션으로 더 높은 수입까지 기대� 

2018. 8. 22. 서울 —  이커머스 리딩기업 쿠팡(대표 김범석, www.coupang.com)은 새로운 형태의 배송 일자리 ‘쿠팡 플렉스’
를�시작한다고�22일 밝혔다. 

쿠팡 플렉스는 지원자가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원하는 날짜를 근무일로 선택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배송 일자
리다. 아이가 어린이집, 유치원에 가서 낮 시간이 여유로운 육아맘, 방학을 맞은 대학생, 근무 스케줄을 조율할 수 있는 프리랜서
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원하는 지원자들이�쿠팡�플렉스로�자신이 원하는 날짜에 일하며 소득을 얻을 수 있다.� 

쿠팡 플렉스는 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. 우선, 지원자의 승용차를 배송차량으로 활용해 거주지 
근처 쿠팡 배송캠프에서 배송상품을 직접 수령 후 자신의 차량으로 고객에게 상품을 전달하는 방법이 있다. 운전을 원치 않
는다면 아파트 단지에서 해당 단지에 쿠팡의 트럭이 배달해 주는 상품을 수령 후 롤테이너를 활용해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하면
된다. 

성별, 학력, 경력에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. 지원자는 평균적으로 하루 3, 4시간 동안 약
50~60개의 상품을 배송하게 되며 오전 10시까지 출근해 배송을 마친 뒤 바로 퇴근하면 된다. 특히�쿠팡은�추석 피크 시즌을 앞두
고 9월 말까지 특별 채용 프로모션을 실시한다. 쿠팡 플렉스를 신청해 첫 근무를 시작하면 축하금 1만 원이 지급되며, 주3일 이상
근무하면 추가로 1만 원, 주5일 이상 일하면 여기에 또 추가로 1만 원을 받게 된다.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 근무 시에는 각각 1만 원
씩의 주말 근무 장려금도 주어진다.� 

쿠팡 플렉스는 현재 서울과 인천, 경기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, 앞으로 고객만족도  및 
배송효율�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� 

*쿠팡�플렉스�채용 사이트:�http://www.coupang.com/np/jobs��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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